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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증은 실재이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오하게 복잡하다. 통증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통증 뇌과학자로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각 개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완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뇌영상 연구자로서, 때로는 언어가 부족한 순간에도 뇌영상이 환자들의 
통증을 듣고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뇌영상이 통증과 고통의 복잡한 개인적 경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분적 단면을 보여줌을 잊어서는 안된다.  
 

1. 개인 중심 접근 
• 모든 통증은 실재다. 개인이 통증을 표현하는 모든 방식—언어적, 행동적, 혹은 그 밖의 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 뇌영상 기반의 통증 바이오마커는 개인 보고를 보완하고 풍부하게 해야 하며, 결코 이를 대체하거나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 

• 특히 심한 고통 상황에서는 언어나 행동이 그 통증 경험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뇌영상 
통증 바이오마커는 환자의 고통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2. 복잡성의 수용 
• 모든 통증은 고유하다. 우리는 뇌의 통증 기전이 다원적(degenerate) 특성을 지님을 인정한다. 즉, 여러 신경 

회로가 통증 경험에 기여한다. 이런 다원적 특성은 여러 내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과 맞물려, 통증을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만든다. 

• 따라서 하나의 바이오마커가 통증의 궁극적 “성배(holy grail)”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주관적 통증 
보고를 보완하고 풍부하게 보충하는 다수의 바이오마커를 개발하여 통증 경험을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3. 환원주의의 거부 
• 모든 종류의 통증 측정은 통증을 빈곤하고 제한된 방식으로만 표상한다. 자기 보고와 뇌영상을 포함한 어떤 

측정 기술도 통증 경험의 전부를 담아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통증을 단일 지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접근을 통해 통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다. 

• 우리는 ‘환원’을 거부하고, ‘추가’와 ‘풍요화’를 지지한다. 언어, 행동, 뇌영상, 생리적 지표, 유전학적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누군가의 통증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안녕을 위해 더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고 제공하고자 한다. 

 

4. 실용주의적 추구 
• 뇌 활동 패턴으로부터 통증을 측정할 수 있는지는 경험적 탐구의 문제이다. 우리는 경험적 발견을 토대로 

임상적으로 유용한 도구를 개발하는 실용적 목표를 추구한다. 
• 우리는 측정의 한계를 인정하며, 통증이 결코 우리의 관찰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통증 측정치가 임상에서 환자 치료를 개선하는 실용적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5. 통합적 이해를 향하여 
• 우리가 통증을 연구하는 이유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함이지만, 각 개인은 언제나 우리의 연구 그 

이상이다. 
• 과학적 연구는 종종 특정 분석 수준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각 접근의 내재적 한계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통증의 다차원적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다면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마커가 필요하다. 
• 어떤 경우에도 통증 바이오마커가 개인의 표현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